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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방문 (La Visite c. 1899)
펠릭스 바요통 (Felix Vallotton 1865 - 1925)

(목판에 템페라 55.5 cm c 87 cm 

스위스 쮜리히 미술관)

푸르스름한 실내는 은밀한 긴장감으로 가득차 있

다. 잘 꾸며진 거실로 보이는 방에 한 신사와 숙녀가 

몸을 밀착한 채 서 있다. 한눈에 보기에도 점잖고 사

회적인 지위가 확실해 보이는 신사는 수줍은 듯 눈을 

감고 있는 숙녀의 몸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쪽 손으

로는 그녀의 왼손을 꼭 잡고 있다. 그녀는 그에게 몸

을 맡긴 채 가만히 서 있는데 그들이 서 있는 거실에

는 왠지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듯 느껴진다. 

이것은 무슨 장면을 그린 그림일까? 밀회의 장면일

까? 남몰래 만난 두 사람이 이제 막 실내로 들어와 

그동안 참고 있었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일까? 아니

면, 열정의 시간을 불태운 후 헤어지기 아쉬워 이별

의 순간을 나누고 있는 것일까? 그러나 푸른색과 녹

색, 보라색, 자주색 등 무겁고 침침한 색채로 이루어

진 화면은 연인들의 열정을 암시하지 않는다. 차라리 

무언가 무섭고 위협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

안을 조장한다. 

여자의 몸짓을 보면 불안의 표현을 감지할 수 있다. 

어깨를 움츠린 채 몸을 뒤로 빼고 있는 자세는 소심한 

저항의 의사를 나타내고, 남자의 오른손에 잡힌 손

은 꼼짝없이 그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

보인다. 위험과 폭력이 다가올 듯한 분위기가 마음을 

무겁게 짓누르는데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는 서서히 

오른쪽 책장으로 번져 방안을 덮칠 것만 같다. 미지

의 동굴로 통하는 듯한 왼쪽의 방은 문을 활짝 열어 

젖힌 채 위험한 사건의 전개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. 

프랑스 나비파 화가 바요통은 현대 목판화를 개척

한 작가로도 유명하다. 그는 목판화 연작‘친밀한 관

계’열 점을 남겼는데 이‘방문’은 그 중 한 점의 템페

라화 버전이다. 그 판화 연작에서 발로통은 언뜻 보

면 친밀하게 보이는 관계 속에 암시되어 있는 긴장감

과 반전의 이야기를 새겼다. 

친밀한 관계 속에는 그 관계의 역사와 애증, 비밀과 

약속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연들이 내포되어 있기 마

련이다. 겉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장막 속에 숨어 있

을 수 있는 반전의 드라마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환

상을 가차없이 깨뜨리고 만다. 그러한 반전이 이 그

림 속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채 시각적으로만 암시되

어 있어 더욱 불안해진다. 

 《김동백》  


